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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三國遺事 所載 r桃花女 • * 荆郞」條의 分析을 中心으로

金 杜 珍
(國民ᄎ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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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言

新羅 中古時代의 眞種說話에 대해 關心을 가져오면서, 그것이 當代 王室의 支配理念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지만 時期別로 다소 變化하고 있음울 留意하게 되었다. 眞興王代의 轉輪聖 

王觀念이 眞平王代에는 釋宗意識을 포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는가 하면 善德女또은 帝 

釋信仰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러한 미세한 信仰 • 思想의 變化는 역시 中古時代의 政治. 社 
會와 연관되고 있다. 釋宗意識으로 眞平王代 初期에는 釋迦佛信仰이 流行했는데, 同王代 

後期로 가면서 오히려 帝釋信仰이 중시되어 그것이 善德王代에 크게 受容되었다. 그런 면 
에서 眞平王代에는 初期와 後期로 思想史上의 變化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며, 1> 따라서 그것 
과 연관하여 眞平王代 初期와 後期외 社會植制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았을가 하는 생 

각올 가져왔다. 本稿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려는 目的에서 쓰여지게 될 것이다.
眞智王이 廢位되고 眞平王이 即位하는 과정은 상당한 政治的 變化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 

실 이러한 過程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상황을 알려 줄만한 正史의 

資料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 다. 本稿에서『三國遺事』所載의 r桃花女 • 鼻前郞j 條를 分 
析하여 眞平王의 即位過程이나 同王代 初期의 政治상황을 이해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 다 .「桃花女 • * 前郞」條는 비록 믿기 어려운 說話로 전하지만, 그러한 說話가 만들어 

지는 데에는 그럴만한 일정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그것율 당시의 政治. 社會상 
황과 密着시켜 분석 하고자 한다.

r桃花女 ■ * 前郞」條를 分析하기 위해 우선 眞平王代 初期의 ᄉ物들에 대해 광범 하게 추 
적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 郝郞의 活動이 그러한 ᄉ物들의 政治性向과 어떻게 얽히었는 지

1) 金杜珍「新羅 眞平王代의 釋迦佛信仰」(『韓國學論叢』10,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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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擅 學 報 (69)

에 대해 關心율 가지면서，당시 王室울 뒷받침하는 지지세력의 * 睹에 접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眞平王代에 정비된 官制룰 추풀하여 우선 그것율 그•，以前時代에 정비되는 官制는 

물론, 그 이후인 眞德王代에서 神文王代에 이르기까지 두어지는 官制와 면밀히 비교 검토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眞平王代 官制整備의 성격， 특히 眞平또代 後期와 비교한 同王代 

初期에 官制整備가 어떠한 方向에서 이루어졌는가룰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율 통해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율 

것이다.

D. 「桃花女 荆郞」條의 內容

眞興王代에는 新羅가 對外的으로 비약적인 발전율 이룩하는 시기였다. 異次頓의 狗敦로 

公認되 었던 佛敎를 크게 일으킨 眞興王은 무엇보다도 拓境事業에 힘썼다. 漢江流域율 確保 

하여 中國과 直接 교섭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 伽邮룰 平定함으로써 洛東江 유 

역율 占有하였다. 그런가하면 花部徒를 改創하여 각 門戶別로 홀어진 未成年集團율 군사동 
원 체제 속에 흡수함으로써, 2) 新羅는 高旬麗 . 百濟 • 突厥과 倭로 이어진 聯合勢力에 能動 
的으로 대 처 하면서 國難율 극복하여 갔다.

征服事業의 진척과 함께 稱元하거 나 國史를 편찬하면서 王權이 비교적 安定되어 간3> 眞 

興王代에도，王室 내부에서 政灌爭奪율 위한 싸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 옴 〈表 1> 

을 참고하기로 하자.

眞興王은 두 아들이 있었다. 長子는 銅輪인데 同또 27年(605)에 太子로 册封되 었다. 그는 
同王 33年에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죽었기 때문에 次子인 舍輪이 王位를 이어받아 眞智또 

이 되었다. 물론 이 러한 記錄만으로 銷輪系와 舍輪系 사이의 對立울 추측하기는 힘들다.

그런데「桃花女 • * 莉郞」條는 眞智또代와 眞平王代의 政治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내 용율 
담고 있다. 다음이 그 내용이다.

@ 第25代 舍W王의 諸號는 眞智ᄎ王이며 姓온 金氏이 다. 王妃는 起烏公의 딸인 知刀夫ᄉ이다. 大建 

8年(576) 丙申〈古本에 11年 己亥라 함온 잘못이다.>에 即位하여 御國 4年만에 政事가 어지럽고 荒 
娃함으로 하여 國ᄉ들이 그몰 ® 位시켰다. 이전에 沙梁部의 庶女가 姿容이 뛰어 나게 예뻤으므로 ,

2) 三品彰英, 新羅 花郎の 硏究(1943, pp. 11〜12)
李基 東 「新羅 花郞徒의 起源에 대한一考察」(『歷史學報J1 69, 1976;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郞徒』, 
1980, 韓國硏究院, pp.310~326)

여기서 花郞徒외 前身은 各 門戶別로 存在했.던 未成年集®이라 했다. 다만 그러한 集團율 花 
郞徒로 改倉하여 中央에 花主를 두고 그 밀에 全國율 묶는 一元的 組級으로 成立시키 면서, 그것 
은 從前의 宗敎的이고 遊媒的 성격에서 敎育的 기능이 더 부각되고, 有事時에 군사적인 동원체 
제로 변모되어 갖다. 실제 新羅肚食에 花郞이 戰功율 수립하는 경우가 허다히 나타나 있다.

3) 眞興王 19年(588)에 貴戚子弟 및 六 部 *民을 國原 즉 변방으로 移徒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部族聯盟외 族的 紐带를 끊고 王權율 强化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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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 «平王代 初期외 政治改单 19

때에 桃花娘이라 불렀다. 王이 듣고 宮中으로 불러 들여 사랑하러 하니，桃花女가 말하기를 “女 
子가 지키는 바는 두 남편율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남편이 있는 데에도 다른 데로 가게 한다면， 
이는 비록 萬乘의 위엄으로도 빼앗올(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 하였다. 王이 이르기를 “너 
를 죽이겠다면 어떻하겠느냐” 고 하니，女子가 다시 말하기를 “차라리 거리에서 죽음을 당할지언 
정 먹은 마옴울 달리 할 수가 없읍니다”고 했다. 王이 회통하여 말하기를 "남편이 없으면 가능 
하느냐” 고 하니，“되겠읍니다”고 대답하였다. 王이 (桃花女를) 들려보내 주었다.

이 해에 또이 폐위되어 죽고，그 후 3년만에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 10여일 후 夜中에 홀연히 
王이 平常과 같이 그 女子의 房에 이르러 말하기를 “네 가 옛 날에 許諾하였으니 , 이제 너 의 남편 
이 없움으로 되겠느냐”고 했다. 女子가 경솔히 許諾할 수 없어서 父母에게 吿하였더니，父母는 
“君王의 敎를 어찌 피할 수 있느냐” 고 하면서 房으로 둘여 보냈다. 또이 七日을 머무르는데 항상 
五色구름이 집을 덮고 香氣가 방에 가득하였다. 七日後에 홀연히 종적이 사타졌고 그 女子는 因 
하여 태기를 가졌다. 만삭이 되어 解產하려 할 때 天地가 진동하였는데，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 
름율 * 前이 라 하였다.

® I 眞平ᄎ王이 그 殊異함올 듣고 휴前올 거두어 宮中에서 길렀다. 15세가 되어 執事를 시켰는데， 
매일 밤만 되면 멀리 달아나 노는 지라, 王이 勇士 50ᄉ올 시켜 그를 지키게 했다. (그는) 매번 
月城울 넘어 서쪽의 荒川岸上<京城 서쪽에 있다.〉에 가서 鬼衆올 이글고 놀았다. 勇士들이 林中 
에 엎드려 살펴보았는데, 鬼衆이 諸寺의 새벽울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각자 홀어지니, 與前郞도 
역시 돌아갔다. 군사들이 이러한 사실울 아뢰니, 王이 典前울 불러 묻기를 “네가 귀신옴 데리고

〈表 1> 眞平王代를 中心한 王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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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다하니 참말이냐”고 하니 * 前郞이 °네 그렇옵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네가 鬼衆을 부려 神元 

寺 북쪽 개천〈혹은 神衆寺라 하나 잘못이다. 또는 荒川 동쪽의 깊은 개천이라 한다.>에 다리를 
놓아라” 고 했다. * 前이 朝勒율 받들어 鬼衆의 무리를 이끌고 돌을 갈아서，하룻밤 사이에 다리 
를 놓았다. 그러므로 鬼橘라 이름하였다.

® I  또이 또 묻기를 “鬼衆 中에 A 間으로 出現하여 朝政을 도울만한 자가 있느냐”고 하니 말하기 
를 "吉達이 있■는데 가히 國政을 도울만 합니다” 라고 했다. 王이 “데려 오라”고 했다. 翌日 (그 
가) 鼻莉과 같어 와서 뵈므로 執事 벼슬을 시켰더니, 과연 忠直하기가 둘도 없었다. 이 때에 角 
干 林宗이 아들이 없자, 王이 朝勒으로 (吉達율) 아들로 삼게 했다. 林宗이 吉達에게 命하여 興 
輪寺 남쪽의 樓門을 짓게 했더니，매일 밤 吉達이 그 門上에서 宿居함으로 吉達門이라 했다. 하 
루는 吉達이 여우로 변하여 도망가므로 * 前이 鬼神올 시켜 그를 잡아 죽였다. 고로 鬼衆이 *  
前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여 달아났다. (『三國遺事』卷 1)

上記한 說話는 크게 두 部分으로 나뉘어진다. ⑧部分은 眞智王과 얽힌 事件을 說明하고 

있다면 ©部分은 眞平王代에 관한 記事이다. 우선 ® 部分은 沙梁部의 庶女인 桃花女와 眞智 

王의 魂과의 사이에서 鼻荆郞이 태어나기까지의 事實을 記錄하였는데, 眞智王이 統治한 4 

년간에 政治가 문란하고 어지러워 國ᄉ에 의해 王이 廢位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드國史記』에는 眞행王이 即位한지 四年 만에 특별한 이 유없이 昇退한 것으로 記錄되 어 있 

으나, 『三國遺事』에 서 는 國ᄉ에 게 廢位되 어 돌아간 것 으로 나타났다. 두 記錄 중 眞實을 알 

려주는 것은 後者임 이 틀림 없다. 眞智王은 政治를 문란하게 하였기 때문에 廢位된 것 으로 

되어 있지만，사실 그를 廢位시킨 세력은 眞智王權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을 법하다. 
그렇 다면 그들을 眞平王을 옹립 한 세 력 으로 이 해해서 좋을 듯하다. 眞平王은 銅輪太子의 
아들이며, 그의 即位에 銅輪系 血綠集團의 도움을 받았을 법하다. 眞平王이 即位하는 이러 

한 사정은 역시 舍輪系와 銷輪系 사이에 王位를 둘러싼 암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한 

다.
智證또 以後 中古王室은 朴氏를 또妃族으로 맞이하면서4) 貴族聯合 政權올 성립시켰다 

그렇지만 中古王室 내에는 王妃族까지 金氏로 맞는，이른바 奈勿麻立干에서 招知麻立干에 
이르기까지의 폐쇄적인 王族의 血緣意識을 再現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었다. 眞智王 

의 夫人이 朴氏 知道夫ᄉ이었음에 대해 銅輪의 夫人은 金氏인 萬呼夫ᄉ이며 智證또의 아들 

인 立宗葛文王의 딸로 알려져 있다. 眞平또의 夫ᄉ 역시 金氏인 麻耶夫ᄉ이며 福勝葛文王의 
딸이 다. の 곧 中古時代 王室 내 부에 서 로 血綠意識을 달리 하는 銅輪系와 舍輪系가 存在했으 

며 , 그들 사이 의 對立은 太子인 銅輪이 죽은 다음에 眞智王이 서 고，또 그는 國ᄉ에 의 해

4) 李基 東 「新羅 中古時代 血緣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農擅學報』40, 1975; 『新羅 骨品制社 
會와 花 郞 徒 P P . 94〜98)

5) 李基 白 「新羅時代의 葛文王」(歴史學報 53, 1973 ;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74, p. 28)
6) 眞平王의 또한 夫人은 孫氏인 僧滿夫ᄉ이다. 六頭品責族으로 알려진 孫氏를 王妃族으토 등장시 

킨 셈 이 다. (李基 白 「新羅 六頭品 硏究」(『省谷論叢』2，1971 ； 上同書, P.55)) 그러한 또室의 意 
圃는 역시 그 이전 眞智王에 이르기까지 朴氏族을 王妃族으로 등장시켜 貴族聯合을 시도함으로 
써，安定을 꾀해왔던 中古王室율 제어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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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했을 법하다.

® 部分은 «智王의 아들인 * 前郞이 眞平王의 宮中에서 길러지면서, 眞平王代의 政治에 

參與하는 內容으로 구성되어 았다. 鼻刺郞은 15세 되던 해에 執事가 되었으며， 王政율 보 

필할만한 자로서 鬼類 중의 吉達을 천거 하고 있다. 곧 그는 眞平王代의 王政에 깊이 관여 

하였다. 그런데 鼻前郎은 나면서부터 宮中에서 길러져서 15세에 執事가 되었으므로， 이때 

는 眞平王 15年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 時期였다.

鼻莉郞의 說話는 眞平王代 後期에까지 얽히는 것 같지는 않다. 鼻前郞이 천거한 吉達이 
바로 * 前郞 자신에 의해 처단되는 사실은 그가 以前과 같은 性格의 政治的 位S 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데 무언가 의심울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 前郞說話가 보여주는 모습은 
적어도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 社會상황율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  眞平王代는 많은 制 

度를 정비하면서 王權이 점점 强化되어 가는 시기이지만，初期와 後期외 王權에 상당한 차 

이가 있었다. 어쩌면 後期로 가면서 王權이 專制主義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王 

權은 專制化의 기반율 완전히 갖추지는 못하였다. 8) 専制主義의 核心 기구인 執事部의 개편 
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옴이 이룰 알려준다. 執事部의 侍中이 設置되는 것은 眞德王代에 이 

루어 졌다.
眞平王代에 꾸준히 王權이 强化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獨尊的인 王族意識이 싹트고 있었 

다. 91 이러한 王族意識이 곧 聖骨觀念인데，그것은 眞平王系가 스스로를 釋迦族과 연결시키 

려는 釋宗意識과 연관됨직하다. 10) 眞平또代의 釋宗意識은 釋迦佛信仰율 깔면서 전개 되 었다. 

말하자면 王室의 釋宗意識은 釋迦佛信仰의 流行과 密接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釋迦佛信仰 

은 眞平王代 初期에 流行하였고，眞주또代 末期에서 부터 善德王代로 내 려 가면서 오히 려 帝 
釋信仰이 크게 대두하였다.

帝釋信仰은 釋迦佛信仰과 密着되어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엄격히 말해 그것보다는 殊勝 

하지 못한 것이다. 釋宗意識의 成立에 영향력이 있었던 釋迦佛信仰이 眞平王代 末期에 계 

속해서 강조되지 못했던 면에 서，말하자면 사상사적인 ■측면으로 유추해서 眞平王代는 初期

7) 비록 政治的 活動율 하는 시기는 15세 이후라고 記錄되어 있울 지라도, 鼻莉郞은 태어나면서 부 
터 宮中에서 길러지는 사실은 어쩌 면 鼻莉郞說話를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 • 社食的 상황과 연결 
시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8) 李期白 . 李基東 共 著 ,『韓國史講座 古代篇』(ᅳ激閣，1982, pp. 185~186) 참조.
그렇지만 金晶淑「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 所謂 專制王權의 成立과 關解하여—— 」(『韓 

國史硏究J 52, 1986, P P . 15〜26) 에서는 眞平王代에 專制王權이 成立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李晶淑氏는 專制王權의 成立으로 眞平王 44후(922) 의 內雀 設置룔 주목하고 있는데, 이 때 內省 
율 장악한 세력은 眞平王의 親衛세력이었다기 보다는 龍春 족 舍輪系였다. 이들의 描力 장악이 
銷輪系의 의사와는 달리 獨自的인 성격올 지닌 것이었다면, 王權의 專制化와는 달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9) 李基 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嫌意識」(『歴史學報』 5154合, 1972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郞徒 
1980, 韓國硏究院, pp. 86~89)

10) 金杜珍 r 新羅 眞平王代의 揮迦佛信仰」(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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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後期의 社金胜制에 무언가 變化가 있었을 것임윤 생각하게 한다. » > 그렇게 되면 * 平 

王代의 制度整備 과정도.일단 初期와 後期룰 갈라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眞平王代 

룰 크게 前後期로 구별해야 할 必要볼 느꼈는데，* 莉郞이 등장하는 분위기는 «平王代  初 

期 사회상황율 이해시켜주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I .  鼻荆郞의 政治的 性向

«平 王代 初期의 新羅社會를 이해함에 있어서 眞興王의 太子인 銅輪系 세력의 동장은 주 

목될 수 있다. 사실 眞平王이 옹립되는 사정이 선명하게 부각되어질 때，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 • 社舍상황이 보다 분명히 들어 날 것 이 다. * 莉郞說話가 眞智王과 眞平玉의 交替룰 배 
경으로 成立되어진 說話이기 때문에，그것의 分析은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權力이 형성되어 

지는 모습율 이 끌어 내 는데 실마리 를 제공할 것 으로 생 각된다.

* 前郞은 說話的 ᄉ物이며 實存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 前郞의 活動융 추적하여 

당시의 정치상황율 이해하려는데 限界性이 없지 않다. 다만 說話는 完全히 가공적으로 만 

들어진 것이 아니어서，일정한 社會的 ■ 歷史的 사실을 은유적으로 說明해 주기 때문에 오 

히려 說話에 나타난 내 용이 正史에서 다루지 못한 歴史的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다. 이 런 

면에서 * 前郎說話는『三國史記』둥의 史*에서 밝히기 어려운 部分율 간직하고 있어서，어 

쩌면 진실한 歷史的 사실율 이 야기해 줄 것으로 기 대된다.

* 前郞은 f i 智또의 아들인 셈인데，宮中에서 길러져 «平또의 사랑율 받고 있다. 그런데 
眞智王의 들로서 歷史的 實際 人物은 龍春이다. 龍春은 眞平王代 以後 歷史的 主導勢力 

으로 둥장한 金春秋의 父親인데，眞平王代 初期의 行噴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같은 眞智 

王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 莉郞과 龍春은 무언가 連係될 수 있율 법하다. 적어도 * 莉郞이 
나 龍春외 行填은 眞平王代 初期 舍輪系 세력의 動向올 이해하는데 도움율 줄 것으로 생각 

된다.

典前郞은 眞平王代 初期에 王室과 어느 정도 密着되어 있었는 둣한 인상울 준다. 그가 

執事에 補任되었옴이 이룰 알려준다. 執事職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또 
의 家臣的 성격올 띠고 있었으며，12) 宮中의 업무를 관장하는 近侍職으로 파악된다. 내 그렇 

다면 * 莉郞이 王의 近侍職에 任命되는 說話의 形成이 과연 가능한 것인 지가 문제될 수 있 
다. 말하자면 現實的으로 王位를 장악한 銅輪系와 對立될 수 있는 舍輪系가 王의 近侍職에 

補任될 수 있었는 지가 의심될 수 있다. • 이런 문제와 연관시켜 龍春이 眞平王의 딸인 天明

11) 上同 第サ P. 1드〜?3.
12) 李基 白 「新羅 執事部의 成立」(『震« 學報』25.26.27合輯, 1964 ；『新羅政治社會史硏究1974, -  

灌60, pp.15〜52)
13) 李文基 「新羅 中古의 國王 近侍集團」『歷史敎育論集』5, (1983, 慶北ᄎ 師；大,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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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ᄉ과 婚姻하고 있옴율 留念할 必要가 있다.
* 前郞이 宮中에서 길러지는 것과 龍春이 天明夫ᄉ과 結婚하는 사실은 무언가 통하는 것 

처럼 보인다. 이 점율 *前郞이 뒷날 龍春의 存在룰 상징적으로 나타낸 꾸며 진 ᄉ物일 것 

이 라는 생 각율 갖게 한다. 물론 * 莉郎과 龍春의 行潰 사이 에 는 반드시 一致하지 않은 部 
分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이러한 추론이 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鼻莉郞說話를 통해 

龍春 둥 당시 舍輪系 세력의 政治的 立場율 추론해 봄온 타당하게 생각된다.

* 前郞과 龍春율 近接시킬 수 있는 소지는 더 찾아질 수 있다. * 前郞은 沙梁部와 嫌故 
되어 있다. 그외 어머니 桃花女는 沙梁部ᄉ이었으며, 그 집안은 역시 沙梁部 내에서 상당 

한 세력기반율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桃花女가 부모의 허락율 받고는 眞智王의 魂과 因綠 
울 맺고 있다. 父母의 둥장은 이 說話가 桃花女 個ᄉ이 中心이 되어 形成되어진 것이 아닌, 

말하자면 그 家門율 배경으로 시루어졌옴율 시사해 준다. 眞智王이 남편율 가진 桃花女를 

宮中으로 볼러들여 사랑하려 하자，桃花女는 “ 萬乘의 위엄으로도 째았을 수 없다” 고 거 절 

하고 있다. 桃花女가 眞智王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王室의 위엄이 굴절되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萬乘의 위엄이 굴절되는 이유는 倫理的인 問題로 나타나 있지만, 
모르긴 해도 沙梁部 내외 桃花女 家門이 가졌던 세력기반과도 관련이 없지 않았율 것이다.

新羅 中古時代에 六部 중 沙梁部와 牟梁部 세력이 가장 우세하여서，執事部 이외 중요한 

官府의 長은 2명으로 각각 이들 두 部 出身이 둥용되었다. 14) 그런데 眞平王代 이후 沙梁部 
가 金春秋 勢力과 연관되고 있옴이 홍미톱다. 春秋의 夫ᄉ은 金庚信의 누이 인 文明王后인 

데, 언니가 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꿈을 비단으로 샀다.

꿈에 西岳에 올라 소변울 누니 서울에 가득찼다. (『三國遺事』卷 1，太宗春秋公條)

여기의 西岳은 兄山이다. 『三國史記』에는 文明王后외 언니가 “ 西쪽 兄山의 頂山에 올라 오줌 

을 누니，그것 이 國內에 가득찼다” (卷 6, 文武王即位年條)고 했다. 兄山은 慶州의 西쪽 名 

山으로 沙梁部의 聖山이다. 文明王后가 兄山에 올라 눈 오줌이 서울이 나 國內에 가득찼다 

는 표현은 武烈王系가 新羅中代를 풍미하여 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5) 이러한 說 

話의 形成으로 보아 武烈또系 즉 舍輪系는 沙梁部에 굳건한 세력기반율 가졌을 것으로 생

14) 李基 白 「裏主考」(『李相但博士 回甲紀念論叢』, 1964; 前掲書, pp.145~147)
眞興王巡狩碑의 隨駕ᄉ名 중 同一官職에 2명의 臣下가 記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에는 반드시 部(즉 牟梁部)와 沙梁部 出身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六部 중에서도 沙梁部 
와 牟梁部가 가장 有力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1 5 )『三國遺事』卷 1, 太宗 春秋公條에「王與庚信 神謀戮力 一統三韓 有ᄎ功於社稷 故觸號太宗 太子法 
敏 • 角干仁問■角干文또• 角千老且• 角干智鏡• 角干憤元等 皆文姬之所出也 當時買夢之徵 現於此 
矣」라 하였다. 文明王后가 언니로부터 꿈을 산 徵兆는 武烈王과 그녀의 所生인 法敏 • 仁問 • 文 
王 . 老且 • 智鏡 ■ 惶元 둥이 新羅中代를 支配해 감으로써 現實的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실은 文明王后의 所生이 中代社會를 支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說話가 뒤에 만들어졌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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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며 , 龍春 역시 沙梁部와 緣故되 어 있었옴이 分明하다.

舍輪系가 沙梁部와 연결되고 있었다면 鋼輪系는 오히려 牟梁部와 緣故되지 않았율까 추 
측된다. 眞平王의 後紀인 僧滿夫ᄉ이 孫氏였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율 가능하게 한다. 孫 

氏는 牟梁部로 개편된 茂山ᄎ樹村의 長인 俱禮馬의1 後孫에게 내려진 姓氏였지만, 사실 孫 

氏로 活動한 人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6> 俱禮馬를 孫氏의 시조로 삼옴은 孫氏가 특별 
히 牟梁部와 緣故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 의 미에 서 眞平王의 後妃가 孫氏였다는 사실 
은 銅輪系가 牟梁部와 상당한 연결을 가졌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孝昭王代에 牟梁里 사람 

들이 官職에서 축출되는 사례는 舍輪系와 銅輪系의 세력이 沙梁部 및 牟梁部와 얽히면서, 

中代의 支配者 즉 舍輪系 세력에 의해 牟梁里ᄉ둘이 去勢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 
다. 171 眞平王系와는 달리 * 前郞의 어머니가 沙梁部 出身인 것과 龍春이 沙梁部와 緣故될 

수 있음은 무언가 연결이 가능한 것이며, 일정한 歷史的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다만 龍春은 武烈王系 세력을 일으키는 장본인인데, 武烈王系의 政治性向은 龍春의 이미 

지와 近接될 수 있는 鼻莉郞의 行潰과는 맞지 않는 점올 다소 지니고 있다. 眞德王 以後 
金春秋와 金鹿信이 주도한 專制主義로의 改革政治는 크게 보아 中國의 制度룰 도입 하는 漢 
化政策으로 추진되었다. 말하자면 唐의 制度룰 모방하면서 土着的인 新羅的 傳統율 억제하 

려는 것이다. 그들은 眞骨貴族 세력을 억압함으로써 王權율 强化하여 專制主義룰 成立시켰 
는데, 그러기 위해 眞骨貴族이 걸머지고 있었던 新羅的 傳統을18> 改革하고는 中國的인 普 

遍的인 制度룰 도입 하였다.
그러나 鼻郝郞은 執事에 任命되고 난 뒤에도 매 일 밤아 되 면 鬼衆을 거느리고 놀았으며, 

그들 중에 國政올 輔任할 수 있는 자인 吉達을 천거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그는 鬼衆을 

부려 神元寺 북쪽 냇물의 다리를 놓았다. 이 다리 가 鬼橘로 불리 워졌다. 이와 같이 鬼衆과 
交流하고 그들을 使役시킬 수 있는 能力울 가진 鼻前郞은 新羅 土着的 傳統을 중시한 ᄉ物 

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鼻前郞은 분명 뒤의 金春秋 ᅳ派와는 政治的 성 

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들과 부합되는 면을 지니고 있었음도 

유념되어야 한다.
鼻莉郞은 자신이 鬼衆에서 천거한 吉達올 처형하고 있다. 吉達이 여우로 변하여 도망가 

자 鼻前郞은 鬼衆올 시켜 그룰 잡아 죽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鬼衆이 鼻前의 ■이름만 
둘어도 무서워 달아났다고 한다. 결국 鼻前郞은 鬼衆을 쫓는 能力을 가졌으며 오히려 鬼衆 

이 무서워하는 存在였고，바로 이 점이 鼻莉郞의 성격으로 강조된 셈이다. 鼻前郞 說話가

16) 孫氏로서 알려진 ᄉ物은 興德王代에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는 牟梁里ᄉ 孫順이 있다. 그외 三 
國史記 卷8, 神文王 3年 5月條에 孫文이 나오고 있으나, 孫文이 孫氏인지는 分明하지 않다. 李 
基 白 「新羅 六頭品 硏究」(『省谷論叢』2, 1971 ； 前掲書, P. 55)

17) 李鍾旭 「三國遺事 竹旨®條에 대한 ᅳ考察」(『韓國傳統文化硏究』2, 1986, 曉星女* ,  韓國傳統文 
化硏究所, pp. 221 〜222)

18) 李基 白 「金:*:問과 그의 史學」(.『歷史學報』77, 1978; 『韓國史學의 方向』, 1979, ᅳ潮閣, P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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鬼衆을 쫓는 대목으로 끝맺고 있음은 留念되어야 할 것이다. * 郝郞온 鬼衆을 부리고 있었 

지만，결국에는 그들과 맞지 않게 되었다.
* 莉郞은 新羅 土着的인 傳統에 緣故된 ᄉ物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배치되는 성 

격을 일면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吉達과 鼻郝郞 사이에는 이해가 엇갈리게 
되 었고，그러한 對立의 결과 吉達이 죽임을 당하게 되 었다. 鼻前郞과 對立된 吉達은 바로 

鬼衆에 속했던 ᄉ物이며 특히 興輪寺의 남쪽 門樓 즉 吉達門올 세웠다. 이러한 사정은 吉 
達이 오히려 新羅 土着的 傳統과 더 연루된 ᄉ物일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1 이런 점에서 
鼻前郞은 뒷날 金春秋의 정치성향과 完全히 배치되었다기 보다는, 동조할 수 있거나 또는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되면 * 前郞은 龍春과 接近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다는 생 각은 기우일 수 있다.

사실 龍春과 春秋는 父子 사이이지만 眞平王代 初期에 龍春의 政治的 立場이 眞平王代 

末期 내지 眞德王代 春秋의 政治 性向과 반드시 ᅳ致해야 할 까닭은 없다. '그만큼 龍春과 

春秋의 世代가 각각 처한 政治 • 社會의 現實은 달랐다. 그런데 眞平王代 初期 龍春의 政治 

行潰이 소상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龍春과 부합될 수 있고 어쩌면 龍春의 行漬 

을 상징적인 說話로 부각시키면서 가공적으로 등장된 ᄉ物이라면, 鼻前郞의 行漬은 자세한 

記錄으로 남겨지지 않은 龍春의 政治性向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그것은 반드시 龍春에 관한 기사는 아닐 수 있을지라도，眞平王代 初期 舍輪系의 政治活動 
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眞智王이 廢位되고 眞平王이 即位하는 과정은 분명 銅輪系와 舍輪系의 對立율 생각할 수 

있으나 現傳하는 史料上으로 그것은 극히 미 약하게 나타나 있다. 20> 왜 그렇게 記錄되었는 

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解明되어야 하지만，사실 眞平또代 初期에 銅輪系와 舍輪系는 서 
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君臨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1> 말하

19) 뒤 에 本文에서 다시 言及되겠지만, 和白會議의 구성원인 林宗의 養子로 들어 가는 자가 바로 吉 
達이다. 곧 그는 新羅 眞骨貴族과 연결되었음을 알려준다. 또 그는 鬼類 중에서 政朝를 도울자 
로서 補任되 었다. 이 점 역시 * 莉郎 보다는 필씬 新羅 土着的 傳統에 더 密着되 었올 것으로 추 
측하게 한다. 吉達이 去勢되는 것은 典前郞과의 사이에 틈이 생겼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吉達은 여우로 변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記錄되 어 있다. 그렇다면 吉 
達의 여우로 변하여 도망하는 모습이 鼻前郞과 맞지 않을 수 있는 部分이며, 그것은 어쩌면 新 
羅 土着的 傳統을 더 강조하는 성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吉達門은 興輪寺에 속한 門樓인데, 
興輪寺는 主尊이 彌勒尊으로서 新羅 公認佛敎의 傳統과 얽힌 寺刹이며, 王室은 물론 眞骨貴族의 
입장에서도 佛敎가 용납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성격의 興輪寺는 
眞平王代에 오히려 眞骨貴族과 연루되는 면을 많이 지녔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眞平王代 
에 王室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佛敎信仰은 釋迦佛 및 帝擇信仰이기 때문이 다. (金杜珍 「新羅 
眞平王代의 釋迦佛信仰」PP. 17〜24))

20) 銅輪系와 舍輪系의 血緣意識 사이에 배타성이 存在했음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李基 東 「新羅 
奈勿또系의 血緣意識」(『歷史學報』53_54合輯, 1972; 前揭書, P. 88)

21) 眞興王代에 서 武烈王代에 이 르기 까지 銷輪系와 舍輪系는 서 로 엎치 락 뒷 치 락하는 모습올 보여 준 
다. 眞興王 당시 太子인 销輪이 죽는 모습, 그 둬 舍輪인 眞智王이 섯으나 國ᄉ에게 廢位되는 
모습, 다시 銅輪의 아들인 眞平王이 即位하는.사실，그 뒤 결국 眞智王의 孫인 春秋가 即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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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두 세력이 비슷하여 비록 眞平王이 即位했율지라도，舍輪系 세력율 완전히 제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眞平王이 即位하고 난 뒤 王權의 安定율 기도했율 때, 

당연히 王室과 온근히 對立關係에 있었던 舍輪系의 협조를 구하려 했율 것임온 극히 가능 

한 일이다.
眞平또代 初期의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龍春은 眞平또의 사위로써 近侍職에 補任되었 

울 것이다. 그렇지만 王權의 安定율 위해 眞平또은 一方으로는 舍輪系를 제어하려는 노력 

율 게율리하지 않았다. * 郝郞은 執事가 되고 난 후, 王이 보낸 勇士 50ᄉ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 이 유는 매 일 밤이 되 면 * 前郞이 멀리 달아나 놀기 때문이 라 하였다. 舍輪系가 

王權에서 벗어나 독자적 세력을 키워가려는 노력이 어쩌면 “ 멀리 달아나 노는” 것으로 표 

현되 었율 법하다.
* 莉郞은 龍春율 상징적으로 나타낸 說話 속의 ᄉ物이며, 眞平王代 初期에 舍輪系외 政 

治的 立場율 대변해 주고 있다. 即位하면서 眞平또은 舍輪系와의 협조를 통해 王權을 안정 
시키려 했다. 그런 면에서 舍輪系 내지 그들율 대표하는 龍春은 王室과 연결되어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에 깊이 관여 하고 있으면서도，한편으로 또權에 의해 상당히 견제되고 있었다.

IV.  即位初 또室의 지지세력

眞平王은 銷輪系의 도움으로 即位하지만, 사실 銅輪系에 속했던 구체적인 ᄉ物을 찾아내 

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眞平王의 即位가 舍輪系와의 유대로 이루어져서， 龍春과 같은 

舍«I系의 ᄉ物도 王政에 깊이 參與했다. 이들 역시 眞平王代 初期에 王權의 安定에 기여했 

으나, 眞平또系와 결국에는 이해를 달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政治勢力은 銅輪系 
와 舍輪系가 갖는 政治力學 속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또室의 지지세력율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어 그 성격율 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능한대로 眞平王代에 活動한 ᄉ物을 

中心으로 王室의 支持勢力을 지적하여，그들이 처한 政治的 입장율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眞智王의 廢位와 眞平또의 即位에 직접으로 관여한 세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國 
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銅輪系가 주축올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한 ᄉ物로 金后稷 

을 들 수 있다ノ2) 眞平王울 섬겨 伊?食이 된 金后稷은 眞平또이 即位한 다옴 해에, 兵部令 

으로 補任되었다. 23) 그가 眞平王代 初期에 兵權올 장악한 것은 銅輪系 세력의 核心ᄉ物로

사실 둥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이들 兩系의 세력이 한 동안 서로 자웅율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을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22) 申 澄植 r 武烈王權의 成立과 活動」(r韓國史論叢』2, 1977, P. 6)
2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2年 春 2月條에「以伊잖后稷爲兵部令」으로만 되어있으나, 

同害 卷45, 列傳 第5, 金后稷傳에는「事眞平*王爲伊汝 轉兵部令」으로 記錄되 었다. 眞智王代에 
이미 金后稷은 王의 경쟁자였던 白淨과 密着된 ᄉ物이었다. 眞平王이 即位한 다음 해에 兵權율 
장악하고 있는 점에서 그는 眞平王系 勢力의 核心이었으며, 眞智王의 «位에 직접 관여하였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37(KST)



新羅 «平王代 初期외 政治改革 27

서, 실제 眞平王의 即位에 主動的인 役割율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바로 

銷輪系 血緣集團에 속하였는 지는분명하지 않다. 智證王의 曾孫이기 때문에 金后稷온 銷輪 

이 나 舍輪과는 아무리 가까워 도 四寸 내 지 六寸兄弟이었음이 분명 함으로 銅輪系 血緣集團 

에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물론 舍輪系에■ 속해 있지도 않았다.

眞平王의 即位에 직 접 관여 한 人物온 주로 销輪系이 겠지만，그 외 舍輪系가 아닌 王室의 

血緣集團에 속한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아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 • 社食를 어끌어 나 

가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율 겪고 있었는 듯하다. 金后稷은 眞平王이 사냥율 좋아함율 忠諫 

하여

옛적외 王은 一日동안에 萬機를 深思 熟考하여 左右에 바른 선비를 두고 直諫을 수용하고, 부지 
런히 힘써서 안일에 빠지지 않움으로써 그런 연후에 정사가 아롬다와지고 國家가 가이 保全되는 
것입니다. 지금 般下는 날마다 狂夫 猶士와 더불어 매나 개몰 놓아 꿩이나 토끼를 쫓고 山野휼 달 
려 그칠 줄 모르시 니 …… 이로 말미 암아 내적으로 마음이 방탕하면 외적으로는 나라를 망치 는 것 
이 은 즉 조심하지 않율 수 없습니다. (『三» 史記』卷 45, 金后稷傳)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諫言온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諫言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金后稷 

은 병 들어 죽었는데 , 자기의 墓를 사냥갈에 묻도록하여 «平王의 방탕함율 막고 있다. 그 

리하여 眞平王은「그의 忠諫은 죽어서도 잊지 않으니 나룰 사랑함이 깊었다」〈三國史記 卷 

45, 金后稷傳〉고 하면서，다시는 사냥하지 않았다.

金后稷의 諫言은 진심으로 «平王율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펴나간 政策도 역시 «  

平王울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眞平王을 위시한 銅輪系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또權 强化 
策과 연관되어 있었옴직하다. 사냥에 대한 金后搜의 諫言이 언제 행해졌는지는 確言할 수 
없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온 眞平王代 初期의 정세 속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 

다. 어쩌면 이 시기 王室의 王權 强化策이 견제세력에 의해 쉽게 필쳐지지 못했율 것서다. 

金后稷의 忠諫 내지 王權强化를 위한 政策이 배제되어야만 했다면，그것은 舍輪系의 세력 

이 姐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재를 받아 王室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했율 법 
하다. 24) 眞平또代 初期에 王室努力의 核心 ᄉ物들이 確固한 政策율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은 王權이 强化되어 나가는 과정에서，오히려 그 逆機能율 하였을 것이다.

다옴으로 王權을 强化시키는데 직접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近侍職에 補任된 ᄉ物 역시 

眞平王의 지지세 력이 다. 이들은 이 미 지적한 眞平王의 即&에 직 접으로 관여 한 세 력 과는 

이해가 完全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近侍職으로는 舍ᄉ에 임명된 자들이 있다. 25)

법 하다.
24) 金后稷의 忠諫온 비록 처움에 받아들여 지지 않지만, 그가 죽고 난 후 受容되고 있다. 이 점은 

그외 練言 내지 政策이 王政에 협조적인 것이었으며，王室에 의해 거부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 
로 수용될 수 없었던 것임율 알려 준다.

25) 李基東 r羅末R 初 近侍機* 와 文餘機構의 擴張—— 中世的 側近政治외 志向—— 」(『歷史學報』77, 

1978 ； 前揭書, pp. 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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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平王代에는 王의 近侍集團이 確張되고 있었으며, 그들은 숫적으로 중가하면서 국왕의 家 

臣的 存在에서 벗어나 王植强化에 능동적으로 작용했율 것으로 이해된다パ̂  그러나 眞平王 
代에 실제로 舍ᄉ에 임명되어 있었던 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舍ᄉ이 아닌 자로서 近侍職에 있었던 자들은 王室을 侍衛하는 武力을 담당하고 있었다. 

王의 사냥에 직접 동원된 자들은 대체로 여기에 속해 있었고, 奚論은 그러한 ᄉ物로 이름 
이 알려 진 자이 다. 眞平또 40年에 그는 金山 幢主에 拜任되 었다. 아마 王室을 侍衛한 經歷 

이 軍撞의 長으로 任命되게 하였옴직하다. 眞平王 31年에 그는 假岑城 縣令으로 나아갔는 
데, 그가 地方官으로 나아간 것은 역시 侍衛職에 있었던 공적 때문일 것이다. 모르긴 해도 

王의 직접적인 武力기반율 형성한 侍衛官들은 일정한 경력을 쌓고는， 대체로 地方官으로 

나아간 듯하다. 27> ■이러■한■ 추론이 정 당하다면 眞平王 46年에 地方官으로 있으면서 百濟軍을 

맞아 끝까지 싸우다 戰死한 酌催도 처음엔 侍衛職에 있 었지 않았나 추측된다.
眞平王代 初期에 近侍職으로써 王權의 신장에 보강되었던 舍ᄉ들이 眞平또代 後期에 서 

로 分裂을 보이고 있옴이 홍미톱다. 眞平王 49年에 劍君이 舍人으로 봉직하고 있었다. 劍 

君은 宮中의 다른 여러 舍ᄉ과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그들에 의해 피살되고 있다. 물론 

劍君은 다른 여 러 舍ᄉ둘이 唱爵倉의 곡식을 도둑하려 는 데 대 해 반대 한 때문에, 正義롭게 
죽는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그런데 劍君이 곡식의 도둑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風月 徒에서 

행실을 닦았기 째문아라 했다. 伊}食 ᄎ日의 아들인 近郞이 花郞이었는데, 그는 近郞의 門 

徒였다. 官中의 諸舍ᄉ과 劍君이 不和하게 되는 것은 그가 近郞의 門徒였던 사정이 작용하 

고 있었다.
劍君은 眞骨貴族인 ；大日의 門中과 연결율 가졌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때 舍ᄉ 

들 사이의 對立이 어떤 정치적 양상 아래 전개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實兮룰 통하여 조금더 분명 하게 접 근하고자 한다. 上舍ᄉ인 實兮는 王께 아첨 하는 下舍ᄉ 

인 珍堤와 對立하였다. 그러한 對立에서 珍堤는

* 兮가 지혜는 없고 膽氣만 있어서 喜怒가 무상합니다. 비록 ᄎ王의 말씀이라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憤을 참지 못하니, 만약에 그 버릇율 고쳐놓지 않으면 장차 亂율 일으킬가 염려됩니다. 그 
러한 즉 우선 내어 쫓았다가 그가 굴복한 후에, 다시 둥용하는 것도 늦지 않울 듯합니다. (『三國 
史記』卷 48, 實兮傳)

李文 基 「新羅 眞興王代 臣僚組嫌에 대한 ᅳ考察」(『ᄎ丘史學』20생1合輯, 1982, P.173)
26) 李文 基 「新羅. 中古외 國王 近侍集團」(pp.81~82)

李晶淑 r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 所謂 專制王權의 成立과 關聯하여—— 」(『韓國史硏究』 
52, 1986, pp. 19~20)

27) 新羅 中古時代 地方 州縣외 整備는 軍事a a 이 정비되는 과정과 짝하여 이루어졌다. 智證王 6후 
에 州의 長官으로 軍事的 意味를 가진 軍主가 임명되고 있었다. 州외 설치는 « 興 王代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었다. 그런데 法興王 25年에 外官으로 하여금 携家하도특 허락하고 있다. 이러한 조 
처는 外官의 군사적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었먼 때문이지만, 또한 逆으로 外官이 바로 行政 및 
軍事上의 책 임자임을 오히 려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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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29

고 참소하였더 니 眞平王이 그를 冷林으로 좌천시켰다.

實兮가 上舍ᄉ으로 奉職하고 있었던 時期를 分明하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珍堤와 언 

제 對立하고 있었는지도 不分明하다. 모른긴 해도 그것은 眞平王代 後期였율 것이며, 어쩌 

면 金爾이 다른 며•터 舍ᄉ과 對立하고 있었던 당시였율 법하다. 實兮와 珍堤외 對立은 舍 

ᄉ들 사이의 分裂로 나타났으며，그 중 珍堤가 더 王權에 密着된 人物이다，왜냐하면 史料 

가 알려주는 분위기는 珍堤가 王에게 아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곧 眞平王代 
後期에는 王權외 確實한 지지자였던 近侍職 乃至 侍衛職에 있었던 자들이 서로 分裂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이 王權율 뒷바치는 役割율 充實히 이행해 나갈 수 없었다.

近侍職에 있었던 자들의 세력이 점차 약해져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平王의 
即位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세력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金后稷은 王의 

사냥에 수행한 자들율 狂夫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王의 마옴이 
내적으로 방탕하여져서, 결국 나라를 망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가하면 侍衛職에 있었던 

자들이 뒤에는 상당수가 地方官으로 나아갔는데, 당시 高句麗 • 百濟와의 빈번한 戰爭은28) 

실제로 城율 지키고 있었던 많은 地方官의 회생율 가져왔다. 29) 이리하여 眞平王代 初期 王 

室의 지지자로서 近侍w 에 있었던 자들의 세력온 眞平王代 後期에까지 王權율 게속해서 윗 

받침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B 骨貴族 중에 철저한 것온 아니라 하더라도，王室에 협조한 자들이 있었다. 

물론 이들은 舍輪系와도 일정한 關係를 유지한 듯하다. 이러한 세력에 속한 자로 林宗을 
들 수 있다. 眞平王은 * 莉郎이 추천한 吉達율 林宗의 養子로 삼겠금 주선하고 있다. 또 

林宗은 吉達율 시켜 興輪寺 남쪽의 樓門울 짓게 하고 있다. 興輪寺가 轉輪聖王 信仰의 상 
징으로 창건되었고 眞平王은 비록 釋宗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도 엄 밀히 말한다면 轉 

輪聖王 信仰율 깔면서 거기에 더 권위를 부친 것이다. 30)

그런데 林宗은 和白會議의 구성원인 眞骨貴族이었다. 다옴 記錄에서 이룰 확인할 수 있 

다. -

王 ( « 德)의  代에 閲川 公 • 林宗 公 * 述 宗 公 • 虎 林 公 * 廉 長 公 • 庚 信公이 南山의 독知岩 에서 國事를 

議 論 했다 . 때에 * 虎가  좌석 사 이 로  뛰어 들 어 왔 옴 으 로  諸公이  놀라  일 어 났 으 나 , M 川 公이 태면하여 
움직이지  않고는  談笑  自若하면서 호랑이 교 리를  잡아  땅에 처박아  죽 .였다 . H 川 公의 货力이 이와 

같아서  首 席 에 앉 았 다 . 그러 나 猪 公은  모두  庚 信公의 威 勢 에 복 종 했 다 . ( 『三 國 遺 事 』 卷 2, 眞 徳 王 條 )

28)  金 晶 淑 「新 羅  眞平王代의  政 治 的  性 格 」 p p . 23~ 26)

29)  上 同 論 文 ( p p . 24〜25) 에 서 는  빈번한  戰爭의 와중  속에서 築城  • 設 冊  등율  위한  막대한  인원의 동원 
둥 으로  f f l 力율  집 중 하 면 서 ,  眞平王代의  王室은  오히려 王權의 신장율  꾀했 다 고  주장했다 .  그러 
나 戰爭울  통해 奚論이  나 調催  둥  본래 王室의 武力율  뒷 받침했던  자들이  去勢되어  갔율  수  있 
으 며 , 또  戰爭의  승리로  인한  새로운  英堆이  탄생할  경우를  상 정할  수도  있다 . 娘臂城戰闻  後 
金 春秋  努 力 이 歷史외 표 면 으 로  둥장함 은  이런 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이형게 생각하 고  보면  
당시 三 H 의 빈번한  « 爭 으 로  또 權은  어쩌면  기울  수도  있었다 .

30)  金 杜 珍 「新 羅  眞平王代의  释 逆 佛 信仰」( p p .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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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宗 뿐 아니 라 關川 •述宗 •虎林 •廉長 • 鹿信 둥은 政事룰 처리 하면서 全員 一致함율 원칙 

으로 하고 있었지만，이들의 利害가 ᅳ致하고.있었던 것은 아니다.

和白會議를 이끌어가던 위치에 있었던 掘川과 그 구성원인 庚信외 權威가 서로 열등하지 
않은 둣이 對照的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 점은 두 사람이 처한 미묘한 입장의 차이에서 오 

는 것으로 생각된다. 眞德王代에는 이미 金春秋 •鹿 信이 政治的 實力者여서 新羅 政界룰 

움직여가고 있었다. 그런 점율 생각할 때 閲川외 권위는 金春秋로 대표되는 새로운 政治 

權力과 연루되 었다기보다는 오히려 和白食議외 傳統율 고수하려는 데서 오는 것으로，庚 

信율 除外한 林宗 둥 다른 和白會議 구성원들과 대체로 입장율 같이했다고 생각한다. 31> 그 

런 면에서 林宗 둥 眞骨貴族들 중 상당수가 소극적이자만, «平王代  王權의 지지자로 活動 

하였율 것이다. 다만 그들은 政治的으로 所信아 확고한【것이 아니어서，眞平王代 後期룰 

지나 정세가 변화되는 속에 계속해서 王權외 지지자로 ■난아■ 있었던 것 같지는 많다.

林宗외 王室에 대한 입장융 더 자세하게 추구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養子인 吉連이 * 前 

郞에 외해 처단되고 있다. 이 점은 역시 林宗이 舍輪系，다시 말해 뒷날 金春秋 系列과 맞 
지 않옴율 시사한다. 眞平王代에 眞骨貴族 세력은 분열되아 있어서 政治權力에서 소외되어 

있었던•자들도 없지 않으나,3 林宗의 정치적 입창혼 和 참 석 한  眞骨贵族 특히 賊 
川의 그것 과도 일맥상통한 면율 지녔율 것 이 다.

그런데 뒷날 «德女또이 국자 群臣들이 關川으로 하여금 播政하도록 謂하자, 그는

臣은 늙었고 가이 칭할 만한 德行도 없다. 지금德望이 崇重한 자는 春秋公만한 이가 없으니, 실.
로 世上율 바로 잡울 英傑이라 할 수 있다. (『三國솟記』卷 5, 太宗武烈王 即位條)

고 하면서 辭讓함으로, 드디어 春秋가 武烈王으로 即位하였다. 표德王 死後에 비록 政治的 

實權은 春秋가 쥐고 있다 하더라도 和白會議의 결정은 關川의 攝政을 요구하고 있었다. 關

31) 물론 庚®  외에 和白舍'»외 다른 구성원이 모두‘ 林宗과 갈이 王室의 지지로 기울고 있었던 것온 
아니었다. 그 중 述宗公은 竹旨의 父親으로 眞德王代에 까지 그 行财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竹 
旨가 * 徳王 5年에 설치되는 執事府의 侍中에 임명되고 있다. 곧 그는 金春狄 • 康信 ᅳ派의 協 
助者임에 音림없다. 그렇다면 述宗公 역시 庚信과 射照될 수 있는 ᄉ物은 아니었율 법하다.

32) 眞平王 9年에 奈勿王의 七世孫인 伊!食 冬豪외 아들 大世와 그의 친구 仇栄이 南海로부터 배를 
타고 멀리 떠나 圈通하고 있다. 이러한 오습은 당시 王政에 소외 되어 있었던 眞骨* 族 勢力이 
상당히 存在했옴울 뜻해 준다. 또 三國史記 卷47 薛» » 傅에.서 薛厕頭는 r新羅用ᄉ論骨교 苟非 
其族 雖有鴻才傑功 不能»越 我»西遊中華國 * 不世之略 立非常之功 自致榮路 備«神期佩 出入 
天子之側足矣」라 하면서, «平 王 43年(621)에 入唐하여 遼東戦役에서 큰 공율 세우고는 戦死하 
고 있다. 곧 薛»頭는 六頭品 出身으로 背品制에 대해 批判하고 있다. 이 점은 眞平王代 貴族勢 
力 사이에 分裂과 아뭏러, 政治權力에서 소외되었던 자가 다소 있었옴을 상정하게 한다. 다만 
그가 中國의 «制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骨品制윤 비판하고 있옴은, 뒷 날 金春秋 努力의 
등장과 얽 혀 있율 법하다- 首平王代의 ᄉ物로 金令版의 « 父 인 欽春이나 眞平王代 初期에 上*  
等이었던 확里夫 • 首乙夫 둥은 모두 眞骨*族들이지만 現在 그 政治的 입장율 분명히 하기는 어 
렵다. 다만 그들은 林宗 둥과 비슷한 政治的 입장율 견지한 둣하다. 眞平王 53年에 叛亂율 일으 
켰다가 去努되는 栄宿 • 石品 둥도 眞背责族이며, 이들은 어쩌 면 金春秋努力에 외해 처단되지 않 
았율가 추측된다. 그렴다면 이들도 林宗 둥과 같이 眞平王의 상당한 지지 세력이었율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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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이 攝政으로 지목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林宗 둥과 같이 眞平王代 王室 지지세력에 속 

할 수 있었던 政治的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和白食議외 決議'를 따르지 못 
하고 스스로 金春秋에게 王位를 넘기고 있다. 말하자면 林宗 둥 眞骨食族이 眞_平王代 初期 
에 王室 자자세 력으로 存在하였지만, 그들은 確固한 신념ᅵ으로 王室율 뒷받침하였다기 보다 
는 시세세 따라 처신율 달리할 수 있.었다.

眞平王代 初期에 王室은 王權율 安定시키면서 權力을 集中하려 는 시도를 제속해 갔다. 

王室이 舍輪系의 협조를 얻으려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당사에 王室의 지지세력 

으로 编輪系를 위시 하여 眞平王을 옹립하는데 직 접 참여 한 ᄉ物을 둘 수 있다. 또한 王權 

율 强化하는데 깊이 관여한 近侍職 내지 侍衛職에 補任된 자들이 있다. 이 두 세력이 王權 

을 ■지탱하는 核心율 이루고■있었다. 그외 眞骨貴族 중에.서도 王室의 자지세력이 다소 存在 
했다. 그러나 이둘 중 어느 세력도 確固한 政策과 신념으로 眞平王代의 王權 신장율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특히 王室의 武力基盤율 이룬 側近勢力들이 分裂되고 있었다. 그리하 
여 眞平王代의 王權强化는 스스로 K 界性을 가졌으며，眞平王代 後期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失Sic하는 方向으로 가울고 있었다.

V . 制度의 整備

«平王代에는 많은 官制가 정비되었다. 당시에 어면 官制가 갖추어져 갔는지에 대한 이 

해는 眞平또代 政治의 性格율 규정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眞平王代의 官制整 
備 過程은 비교적 많은 論文으로 言及되 었고, 그 중에는 新羅의 專制政治가 眞平王代에 成 
立된다는 結論을 이끌어낸 것도 있다. 33> 그런가 하면 이러한 見解에 회의적인 論述도 있 
다. 34> 制度의 整備과정을 통해 眞平王代의 政治的 성격을 부각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것이 
면서도, 그것이 피상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어서，당대의 정치 현상을 보는 시각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다.

货平王代를 통해 가장 많이 옳備된 것은 역시 兵制였다. 그것에 관한 사항을 둘면 아래 

와 같다.

① 眞平王 5年(583)에 誓植율 비로소 설치했다. (眞平王 35年에 綠矜*植으로 고침)
(2) 眞平王 11年(589)에 兵部의 弟號 2ᄉ율 두었다.
③ 眞平王 13年에 四千植율 두었다.
④ 眞平王 26후 (604) 에 军師植을 두었다.

33) 金f i 淑 r新羅 * 平王代외 政治的 性格」(pp. 15〜22)
34)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 主의 改草이 철저하지 못하기 째문이다. 역 시 機密事務톨 관장 

하는 執事部의 설치 나 거두어들인 貢賦룰 * 族에 게 分配하는 관부인 倉部의 설치 가 * * 王代에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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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國王 27年에 急«율 두었다.
⑥ 同王 45年(623) 에 兵部외 2ᄉ을 두었다.
⑦ 同王 47年(625)에 郎撞율 비토소 設匿했다. (文武王 17年에 紫矜誓撞으로 고쳤다.)

眞 平王代에는 下給 官員율 두면서 兵部 自想가 整備되어가는 한편, 많은 특수한 부대 가 창 

설되고 있다. 이 점은 眞 平王代의 王權이 强化되 어가는 모습율 반영하는 것으로 생 각될 수 

있다.

그러나 兵制의 整備는 新羅 中古時代를 통하여 ᅳ貫하여 계속되어온 政策에서 이해되어 

야 한다. 新羅가 王室 中心의 貴族國家로의 趙制整備룰 단행한 法興또代에 兵部가 처움으 
로 設置되고 있다. 法興王 3年에 兵部令 1ᄉ이 두어졌고 다시 眞興王 5年에 1ᄉ이 늘었으 

며 , 太宗 6年에는 다시 1人이 늘어 兵部令은 도합 3人이 되 었다. 그런가 하면 法興王 10年 

에 乾舍知가, 同王 11후세는 軍師幢主가 두어졌다. 眞興王代에도 역시 兵制의 정비가 계속 
되■었다. ^眞興王 10年에 * 官 * 監이 두어 졌고, 同王 23年에 弟監과 ■少監이 두어 졌다. 또 

同王 12年에 두어지는 國統도 武官의 정비와 연관시켜 이해될 수 있다.

法興王 7年에 律令이 반포되었다. 그것은 法興또代에 일단 新羅 國家의 全般的인 植制整 

備가 마무리 됨을 뜻해 준다. 35) 聯盟王國에서 王室 中心의 貴族國家로의 體制整備룰 단행해 

가면서，新羅는 中央 行政區劃의 정리와 곁들여 地方의 州縣울 정비하여 갔다. 이러한 과 

정에서 新羅는 中央과 地方 行政區域을 군사조직과 짝하여 정비해 갔다. 그리하여 州의 장 
관에 軍主가 임명되었다. 말하자면 군사조직과 아울러 地方制度룰 위시하여 國家趙制가 整 
備되어갔고, 法興王代의 律令頒布는 이러한 성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3»

眞平王代에 親衛部隊와 같은 특수한 성격을 갖는 誓幢이 設置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은 그 뒤에도 계속 設置되어 九誓撞으로 완성되는 것은 神文王代의 일이다. 그렇다면 眞平 

王代 兵制의 정비는 역시 法興 • 眞興王代에 그것이 정비되는 것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으 

로 王族 中心의 貴族國家 睹制를 完成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眞平王 
代 이후에도 兵制는 계속 정비되어 갔고，專制主義룰 마무리 짓는 中代初期에까지 그것은 

지속되어 갔다. 37) 그렇다면 兵制의 정비를 들어서 眞平王代에 특별히 專制王權이 成立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둣하다.

兵制 이외에도 眞 平王代에는 비교적 많은 官制가 정비되고 있다. 다 음 〈表 2>를 참고하 
기로 하자. 그런데 眞平王代 中央 행정관서의 設g 는 同王 13年 以前에 집중되고 있다. 그

35) 金龍 善 「新羅 法興王代의 律令頒布를 둘러싼 몇 가지 問題」(『加羅文化Jl 1, 1982, pp. 126〜128)
36) 金杜珍「新羅 公認佛»의 思想과 그 政治史的 意味」(『斗溪李丙赚博士九旬紀念 « 國史學論叢』. 

1987, 知識產業社, pp.94〜96)
37) 武烈王代에 兵部의 令이나 ᄎK  2ᄉ에 다시 1ᄉ윤 추가하여 3ᄉ으로 만들거 나, 弟E 율 고쳐 ᄎ 

舍를 두었다. 또 文武王 11年에는 兵部의 史 12ᄉ과 황®  1ᄉ율 두었으며, 九 »植이 계속해서 
設置되어 가는 외에도 仲幢이나 仇七S  둥이 設置되었다. 이러한 特殊部»외 設 *는  神文王代에 
도 계속되어 皆知戟撞 • 三邊守接 둥이 두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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く表 2> 鐵平王代의 *MSIR

年 代 內 容

眞平또 3年 (581) 
"  5年(583) 
"  6年(584)
// //
"  7年(585) 
"  8年 
"  11年(5«9) 
"  1 牌  (591)

始 置 位和 府 (吏部)
始置 船府署 ᄎ監 1A，弟E  1A 
置調府令 1ᄉ(攀貢賦)
置乘府令 1人 (掌車乘)*1>
三宮各置私臣 
置禮部令 2ᄉ 
置禀主ᄎ舍 2ᄉ 
置領客府令 .2ᄉ*2>

眞平王 43年 (621) 改倭典爲領客典
" 44年 (622) 置內省私臣 1 人 兼掌三宮
"  46年(624) 置賞賜署 ᄎ正 1人

// 置ᄎ道署 ᄎ正 1ᄉ
// 置侍衛府 ᄎ監 6ᄉ

*1 ) 本紀에 依함.
2) 本紀에 依함.

리고는 다시 末期인 眞平王 43年에 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8) 眞平王代 初期에 官 

制가 정비된 후, 근 30餘年이 지난 다옴에 다시 정비되는 官制의 성격은 初期에 정비된 그 

것의 성격과 구별할 必要가 있다. 다만 眞平王代의 官制整備는 각종 官府가 다양하게 設置 

되어 일종의 分業율 형성하였고, 39>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직이 설치됨으로써 그것 이 더 

組織化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 었다. 40> 이러한 특징 때문에 眞平또代의 官制整備는 그 

以前 時代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變化가 있었옴이 분명 하다. 41>

그러나 眞平王代의 官制는 어떠한 目的 의식에서 일시적으로 정비된 것은 아니며 장기간 

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런 면에서 그것은 眞德王代의 官制整備와 비교 考察할 必要가 

있다. 眞德王代의 官制가 정비되는 모습은 다 옴 〈表 3>으로 제시될 수 있다.
眞德王代의 官制는 同王 5年(651) 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런데 眞平王 13年까지 

설치되는 官制와 眞德王 5年에 設置되는 그것은 매우 흡사한 데가 있옴을 留念할 必要가 

있다. 眞平王代 初期에 整備되는 官府는 貢賦를 걷어들여 관장하는 禀主와 調府 • 船府 • 乘 

府 등이다. 이들 官府가 집중적으로 정비되어 完備되는 것은 역시 眞德王代이다. 그외 領 
客府는 바로 眞平王代에 設置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42> 位和府는 眞德王代에 左理方府

38) 金晶淑「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p. 14)
李文 基 「新羅 中古의 國王 近侍集團J(P.79)

39) 木村誠「6世紀新羅における背品制の成立」(歷史學硏究 428, 1976, pp.22~26)
40) 三池»— 「新羅官制と社舍身分J(日本史硏究 15(M51 合輯, 1975, pp.83~85)
41) 李文 基 「新羅 中古의 國王 近侍集國J(p.80)

金晶淑「新羅 * 平王代의 政治的 性格」( P .  15)
42) 領客府의 設置는 많이 淀動되 어 있다. (李文 基 「新羅 中古의 國王近侍集SBJ(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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く*  3> 真«또代외 * M 整備

年 代 內 容

f l； 徳王 5年 (651) 改禀主爲執事部, * 中侍 1ᄉ
// * 侍衛所 將军 6ᄉ

// 置調府令 2ᄉ
(眞德王代) 置調府 ᄎ舍 2ᄉ

眞德王 5年 (651) 分置倉部令 2ᄉ» 卿 2ᄉ, 史 8ᄉ
/t 置禮部 卿 2ᄉ#1
N 置禮部 大舍 2ᄉ, 史 8A
// 置領客府 令 2人*2
// 置賞賜署 太舍 2ᄉ
// 置工 E  府 主*  2ᄉ
// 置彩典 主*  2ᄉ
f/ 置典祀署 ᄎ舍 2ᄉ
t f 置國學 大舍 2ᄉ

«德王 6年 (652) 置左理方府令 2ᄉ, 卿 2ᄉ, 佐 2ᄉ

*1 ) 眞徳王 2年이라고도 함. 
2) 联官志에 의함.

의 設置로 더 조직화되어갔다.

眞平또 8年에 禮部令 2ᄉ이 두어졌고 眞德王代에 는 그 밑에 다시 卿 2ᄉ， 大舍 2ᄉ， 史 

8ᄉ이 두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말하자면 眞德主代의 官制整備는 眞 

平또代 初期에 설치된 官制룰 確固하게 完備하면서, 그외 工匠府 • 彩典 ■ 典祀署 등 구체적 

인 官府를 설치해 갔다. 또 그러한 구체적인 官府의 整備나 이 미 設置된 官府의 下給 想制 
룰 더 조직 화하여 그것 이 일단락되 어 完成되 는 것 은 神文王代에 와서 였 다. ᅳ>3) 그렇 다면 眞 

平王代에 서서히 정비되기 시작한 新羅 中央官署는 그 과정이 집중적인 또는 완만한 차이 

는 있었다 하더라도，神文王代에 完成되어 中代의 專制主義룰 定立시켜 갔다.
眞平王代에서부터 神文王代에 이르기까지의 줄기찬 官制의 整備가 中代의 專制主義룰 여 

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중 專制王權을 强化하는 決定的인 조처는 眞德王 5年의 일 
련의 改革이다. 그리고 그 改革의 核을 이루는 것은 역시 執事部의 設置와 侍衛府의 개편

T三國史記』 卷4 眞平王 13年條에는「置領客府令二員」이라 하였는데『三國史記J 卷38 職官志 
上의 領客府條에는「本名倭典 혔平王四十三年 改爲領客典……令 二ᄉ f i 德王五年置 位自ᄎ阿換 
至角干爲之」라 하였다.

43) 武烈王에서 神文王代에 이르기까지에도 많은 官制가 정비되고 있다. 武烈王 6후에 司正府가 설 
치되었다. 文武王代에는 同王 7年에 右理方府가 설치되었으며, 同王 18年에 船府, 同또 17年에 
左司祿箱, 同王 21年에' 右司綠館이 설치되었다. 또 文武王代에는 이마 설치된 宫署의 실무 下給 
官員이 많이 부어 졌다. 곧 同王 15年에 는 調府 • 倉部 • «部  • 乘部 •■領客部 • 司正府 둥의 下給 
官員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神文王代에 가서 完備：되어지는 느낌율 준다. 神文王 슨年에 
例作府가 설치되고, 그외 同王代에 執事部 ’ 調府 • 船府 • 位和府 • 工匠■판 • 彩典 둥의 下給 官員 
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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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다. 執事部는 王政의 機密율 管掌함으로써 專制王植의 成立에 직접 관여했으며, 그 

長인 中侍는 貴族 全植의 統率者라기보다는 國王의 行政的인 代辯者로서 專制王權의 手足 

과 같은 存在였다. 44> 侍衛府는 궁성율 숙위하고 王室율 호종하는 國王 직속의 군사조직으 

로<5) 專制王灌의 武力율 뒷받침하였다.
«德王代의 官制가 國王 5年 일시에 整備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시 專制主義를 

지향하고 있다. 倉部와 禮部가 설치되어 그 長官에서부터 下給 官員인 史에 이 르기까지 그 
조직이 完備되고 있다. 그런데 朝貢이나 戰爭으로 획득한 產物의 분배를 담당하는 倉部의 
設置는 그 러 한  產物에 대한 욕구가 중대하고 있던 貴族들율 효과적으로 制御할 수 있었 

다. 卿이나 * 舍 • 史 등율 두어 下部組截율 정비한 禮部는 王의 명령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官僚群의 -規律을 管割함으로서，그들을 統御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眞德또 6年에 左理方府 
의 設置는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眞德또 5年의 官制整備는 專制王權의 成立에 .決定的인 계기를 마련한 셈인데，실제로 당 

시의 改革율 주도한 세력은 眞德王이라기 보다는 舍^系 즉 金春秋와 金庚信 一派였다. 47> 

그들은 그러한 專制主義的인 制度的 장치를 통하여 和白솔행의 걸정을 뒤엎으면서 王位를 

차지할 수 있 었다. 48) 다만 眞平또代의 官制整備는 «德王代의 그것 에 비 해 專制主義的 性 
格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方向으로 改革의 발걸옴율 내디디고 있다. 

그런데 특히 眞平王代 末期의 官制整備는 眞德王代의 그것과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었 
다. 眞平또 43年의 領客典 記事는 混動되어 있어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眞平王 

代 末期 官制改革의 核心은 한 사람의 內省私臣율 두어 그로 하여금 三宮을 장악하게 한 

것이 다.
內省의 設置는 國王의 近侍集團을 하나의 雅系로 統合 組織化한 것인데, 49> 당시에 私臣 

으로 임명된 자는 龍春이었다. 王權强化와 직결되면서 또의 직속 臣僚룰 統割할 수 있는 

私臣에 舍輪系인 龍春이 임명되고 있는 셈이다. 사실 內«私臣의 설치는 龍春이 政治的 實 
力者로 등장하는 사실과 표리관계에 있 었 다 이 후  龍春은 兵部令을 겸하고 있어서 兵權 

을 쥐고 있었으며, 5» 眞平壬 51년(629) 娘臂城戰«룰 계기로 銅輪系 勢力울 제어하면서 실 

제로 新羅 社會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眞德王 5年의 改革政治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 

될 수 .있다.

44) 李基白'「新羅 執事部의 成立」(pp. 15'1 〜'159)
45) 李 : 新羅 待衛府의 成立과 性格J(pp. 42〜45)
46) 李基 白 「* 主考」(p. 143)
47) 李基 白 「上ᄎ等考」(『歷史學報』19, 1962 ; 前揭書, P . 101)

井上秀雄 I"新羅政治« 制の變遷過程」(『古代史講座J) 4, 1962, PP.207~208)
48) 李基 白 「新羅 執事部의 成立」(p. 153)
49) 金晶激「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 P .  20)
50) 上同論文, pp.20~22.
51) 申S 植 「新羅 兵部令考」(『歷史學報』61, 1974, p. 75 ; 『韓國 古代史斗 新硏究J, 19/4, pp. 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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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平王代 末期의 官制改革은 역시 龍春系 勢力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오히려 專制主義的 

성향을 지니는 면에서 眞德王 5年의 改革政治와 맥락이 통하게 된다. 侍衛府는 비록 眞德 

王 5年에 그 조직이 강화되었지만，眞平王 46年에 設置되고 있옴이 주목된다. 同時에 設置 

되 는 賞賜署와 ᄎ道署는 그 名稱으로 보아 官吏의 서 훈을 담당한 것 으로, 專制主義룰 지 
향하는 제도임 을 유념 할 必要가 있다. 그런데 眞德王 5年에 賞賜署의 下給官員이 設置되고 

있음도 우연하게 생각되어질 수 없다. 곧 眞德王代에 賞賜署나 * 道署의 조직이 完備되어 

간 듯하다.
眞德王代 末期의 官制改革은 眞德또代의 專制主義로의 改革과 맥 락이 닿을 수 있다. 그 

런 점에서 眞平王代 初期의 改草은 眞平王代 末期의 그것과는 달리 파악될 수 밖에 없다. 
다만 眞平王代 初期에 整備되는 官制가 그 前代의 그것과 비교하여 성격율 달리하기 때문 
에 그 前代와는 달리 專制主義룰 달성시키면서 王權을 强化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옴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첫째 眞平또 3年에 設置되는 位和府는 吏部로서의 性格을 지니는 것이지만, 官僚룰 統御 

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眞德王代 이 후에 左 ■ 右理方府가 設置 

되고 있옴은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53> 비록 禮部가 眞平王 8年에 設置되기는 했어 
도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은 역시 眞德王 5年에 그 下給 官員이 두어지면서 부터 

였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位和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眞平王代 初期에 그것은 官僚的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眞骨貴族의 전유물로써 운영되었을 것이다.

둘째 位和府의 기능이 貴族的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禀主에 대한 改革이 철저하지 

못하였다. 眞平王 11年에 票主 * 舍 2ᄉ이 두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眞德王代 執事部의 成 

立과는 性格을 달리하는 것으로，王權의 强化를 위한 機密사무를 관장하는 독특한 기구로 

成立되지는 못했다. 이 점은 역시 王室이 側近勢力이나 武力碁盤인 舍ᄉ이나 侍衛軍을 확 

보하는 方向으로 제도 개편을 성사시키지 못했음을 반영 하는 것으로, 王權强化가 철저하지 
못했옴을 노출하는 것 이 다. 그렇기 째문에 眞平王 7年 三宮에 각각 私臣이 두어 지고 있 었 

다. 적어도 王의 近侍集團은 ᄎ宮 • 梁宮 • 沙宮 등 三宮으로 分散되어 있었던 셈이다.

세째 禀主의 개편과 함께 專制王權의 成立에 限界性을 들어 내주는 것은 調府의 設置이 

다. 調府는 貢賦룰 관장하기 때 문어f 본래 禀主가 가졌 던 기 능 속에 포함되 어 있 었으나, 54> 
眞平王 6年에 獨立된 官府로 設置되었다. 본래 貢賦는 걷우어들이는 기능과 아울러 그것은 

分配하는 기능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이미 지적했듯이 그것의 분배에 관한 기눙울 갖는

52) 李基 白 「禀主考」(pp. 142~143)
53) 물론 眞平王 3年에 設置된 位和府는 뒷날.左 . 右理方府가 分化되어 나가기 前까지는' 官潭룰：규 

찰하는 기능울 가지고 있었율 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이 未分化되기 이전에 비록 位和府 
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온 미 약하게 나타났거나 有名無*했율 지도 모른다.

54) 李基白 r 素主考」( P P .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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倉部는 眞德王代에 설치되었다. 貢賦의 관할과 아울러 생각되는 것읍 乘府 및ᅵ 船府署의 정 
비이다. 그런데 眞平王 5年에 船府署는 長官 뿐아니라 그 下給 官員까지룰 어느 정도 整備 

하고 있다. 交易이나 貢賦의 수송에 관한 기능율 가졌던 船府署나 乘部가 더 정비되었다는 

것은 調府의 설치와 맥락을 같이한다. 貴族들은 걷은 貢賦의 분배에 더 關心을 가졌는데, 

그것율 걷는데 더 치우친 調府의 設置를 통해 王室은 貴族들을 專制王權 속에 쉽계 묶어 둘 

수는 없었다.
네째 眞平王代 初期에 設置된 官府둘아 下給 官員을 정비하고 있지 못해서 인지는 돌라 

도，그 독특한 기 능을 행 사한 것 같지 않다. 그래 서 인지 官府의 設置가 다소 混動되고 있 

다. 이미 지적했듯이 領客府 내지 領客典의 設置에서 그런 면을 말할 수 있다. 그외 乘 
府令은 三國史記 新羅本紀에서는 1ᄉ으로 되어 있으나 同書 職官志에서는 2ᄉ으로 되어 있 

다 . 〈卷 38, 職官志 上〉그러 나 비 교적 중요한 官署인 調府令 1ᄉ이 三國史諸 新羅本紀 眞 

平王 6年에 設置된 것으로 記錄되어 있으나，同書 職官志에는.調府 令 2ᄉ이 眞德王 5年에 

設置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調府의 設置에 대한 이러한 엇갈린 記錄은. 그것이 적어도 
眞平王代 初期에 設置되지 않았거 나, 아니 면 設置되 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실히 수행 

하게 되는 것은 眞平王代 初期가 아니라 眞德王代였기 때문에 나타났율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眞平王代 初期에 두어지는 官制는 그 以前 時代에서 설치된 것과는 큰 變化를 

가졌으며 眞德王代 및 그 이후 神文王代의 官制整備와 대체로 맥락율 같이 한다는 점에서, 

專制主義로의 개혁을 지향하며 王權울 强化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眞德 
王 5年에 改革되거나 더 組織化되는 官制 속에 모두 포함되어 았으며，眞平王代 初期에 그 
官府의 독특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專制王權을 成立시키는 政治改革 

은 아니었다. 오히려 眞平王代 末期에 단행된 官制改革이 훨씬 專制主義로의 접근이 용이 
한 것이었지만, 그것 역시 眞平또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眞平王 

代외 官制整備는 王權强化를 의 도한 改革임 에는 룰림 없으나 當代 王室외 專制主義룰 成立 

시킨 것은 아니었다.

\ [ . 結  語

新羅 中古時代의 末期인 眞卒王代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았다. 眞平王온 聖骨 

身分으로는 마지막으로 即位한 男子王이며，여 러 가지의 改革政治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가 하면 眞興王 死後 太子인 銷輪禁와 次子인 舍輪系의 對立이 계속되었고，眞平王의 即位 

後에도 이러한 문제는 當代의 政治 상황이 전개되어 나가는데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眞平王의 即位와 同王代 初期의 政治 상황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資料로 비록 說話로 전 

하긴 하지만，r桃花女 ■ 鼻莉郞」條를 주목하였고，그것율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新羅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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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의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 眞智王의 魂과 沙梁部 庶女인 桃花女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 莉郞은 眞平王代 初期 

에 活動하고 있었는데，'실제 眞智王의 아들인 龍春과 상당히 비슷한 政治性向을 가졌다. 

곧 *莉郎온 後代에 龍春의 '환적을 상징적 說話로 꾸미 면서 가공적으로 만들어진 ᄉ物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 莉郞온 初期 늘春의 政治行跑율 살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데 * 莉郞과 眞平또과의 關係나 또는 龍春이 眞平王의 사위였다는 사실에서 , 眞平王代 初 

期에 王位를 장악한 箱輪系는 舍輪系와의 협조로 王權의 安定을 꾀하고 있 었옴울 알 수 있 

다.
둘째 眞平王은 即位初에 主權을 强化하려 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 다. 眞平王 

의 即位에■ 직접 관여한 輪系를 비롯한 金后稷과 같은 貴族勢力은 王權强化를 위한 政策 
율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도 못했지만, . 그것이 王室에 서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이 

들과는 달리 王權을 强化시키는데 직접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近侍職이나 侍衛職에 捕任된 

人物볼 역시 M 平또의 지지세력이 었지만, 수적인 중가와 더불어 서로 分裂되면서 眞2̂ 代  
後期까지 계속해서 王權을 뒷받침할 수 있는 位置로 남지 못했다. 다옴으로 철저한 것은 
아니지만 眞骨貴族 중에서모 林宗과 같은 王室에 ᅳ협조한 ᄉ物이 가소 있 었다. 그러 나 그들 
역시 確固한 신념으로 王室을 뒷받침하였다기 보다는 時쳤에 따라 處身을 달리힐: 수 있었 
다. 그리 하여 眞平王代의 *灌强化는 스스로 限界性율 가졌다.

세째 眞平王代의 官制整備는 :i  前代의 i 것과 비 교하여 콘 變化를 보이 는 것 이라는 점에 

서 專制主義로의 改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은 眞平王이 舍輪系와의 협조 

:■■■로 主權을 安定시키ᅵ면서, 한편 그것■을 점차■ 강화하려는■ 것과 서'로 통하는 면이다. 그런데 

眞平王代에 設置된 官制외 가판 많은 ■部分을 ■차지하는 것■은 兵制였고, 그것은.■法興王代에 
兵部가 설치과고 난 이후 中古時代 내지 中代 初期에 이르기까지의 ᅳ貫된 政策 속에서 아 
해되어하한다, 兵猶 以外에 整備되는 讀 는  眞德王 5年 및 그서 후 神文王代까지 整備되 
는 官制와 그 性格올 같이 한다. 眞平王代의 官制는 專制主義를 지향하지만 실제 專制主義 
룰 成立시키는 政治改革은 眞德王 5年의 官制整備이고, 이것은 眞平王代 末期의 官制整備와 

는 맥 락율 같이 한다. 말하자면 이 둘와 改革조치는 舍輪系의 주도로써 이 루어 졌 다. 그리 하 
여 眞平王代 初期의 官制整備는 後期의 그것과 性格을 달리하며 또權을 專制化하는 데에는 

降界性율 갖는 것이과 실제 이 쾌 設置된 官府는 그독특한 기능을행사한 것 같자는 않다.

平5 은.:바휴적 긴 기간율: 王位에 있었지.만, 初期에 그가 행한 5 權强化를 원한 改革 
i 치는:..실패후 기움었다, 다만 後期과 하事 조치는. 오하려 專制主義룰 .强化하려는 性格율 

더욱 :뚜렷이 하고. 있지만 龍春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후 勢力基盤을 확대시킨 舍輪系는 眞 
德王.代.:專制主義로외 改革율 단행하면서 코位*  획.득할 수 있었다.

도이 t f ■온.ᅥ행9.년도 문교붓 학술연구 조성비의 지원矣론 이.루어졌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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